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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정성과 나눔의 열기에 훈훈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렇듯 봉사와 나

눔의 법석을 함께 열어주신 월운 큰스님,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 김문수 경

기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종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과

정에서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소중한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위기에 처해 있

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무너지면 개인

은 방황하게 되고 사회는 응집력을 잃습니다.  불의의 경제위기, 사고, 질병 

등은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낄 수 있

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을 통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

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기꺼

이 나선 봉선사 교구봉사단 여러분의 서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의 실천은 세상 모든 고통 받는 중생의 속에 들어가 함께 고통을 받겠다는 

문수보살의 서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 이후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사회의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특히 중생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수행하는 대승불교의 전통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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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끊임없는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무한 돌보미 교구봉

사단’발대식은 우리 조계종단의 사회적 소통에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월운 큰스님을 비롯한 봉선사 사부대중의 큰 원력과 실천에 감

사드리며 불교의 자비정신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뜻 깊

은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

하며 우리 종단 역시 이러한 대 보살행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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